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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전국 확대시행을 계기로

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

ㅇ 산업부, 경상남도, 창원상의 3개 기관은 협력사의 FTA 원산지

확인서 발급부담 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제3자 확인

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

* 일시 / 장소 : 2.19(수) 11:00 / 창원상의 의원회의실(3층)

** 참석(서명) :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, 경남 경제통상본부장, 창원상의 상근부회장

*** 창원상의 :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기관

- ’13년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자체 시행한 경험이 있고, 도내

협력사가 많은 경남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전국 16개 지역FTA

활용지원센터를 대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함

□ 2013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전국의 16개 지역FTA

활용지원센터에서 제3자 확인사업을 본격 실시함

ㅇ 8개 지역센터
*
는 연초부터(2～12월) 사업을 시행하고, 나머지 8개

지역**은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(7～12월)임

* 경남, 부산, 인천, 대구, 광주, 경기(남), 충남, 경북

** 대전, 울산, 전북, 경기(북), 강원, 충북, 전남, 제주

보 도 자 료 http://www.motie.go.kr
2014년 2월 19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문의: 산업부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(044-203-4150), 유동훈 사무관(4154) 
경상남도 국제통상과 박성민 과장(055-211-2810), 김영희 주무관(2814)
창원상공회의소 백시출 사무부국장(055-210-3000), 황화순 팀장(3045)

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본격 시행

- FTA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업무협약 체결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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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3자 확인은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(지역FTA센터)이

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ㆍ

확인하고, 확인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사업임

ㅇ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

지고,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

* 그동안 협력사는 근거서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판정없이 확인서를

발급하는 사례가 많았으며, 수출자는 협력사가 제공하는 확인서에 대한

신뢰성 부족으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음

ㅇ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

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함

□ 정부는 제3자 확인사업 등 협력업체의 FTA 원산지관리 및 활용

지원을 강화할 계획임

ㅇ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“지금까지의 FTA 활용지원

정책이 수출업체 중심이였다면, 앞으로는 협력업체에 대한

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힘

- 이를 위해 산업부는 제3자 확인사업을 협력업체에 대한 전반

적인 원산지관리 지원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,

- 협력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방안과 수출기업

(모기업)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 차원의 협력방안도 함께 검토할

계획임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활용촉진과 유동훈 사무관(☎ 044-203-41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